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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of December 2024, the elderly consumers is emerging as a major target class in all 

industries as it enters a super-aged societ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elderly consumers 
is also growing in the restaurant industry.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tracted 1,004 elderly 
consumers aged 65 to 79 using the 2023 Food Consumption Behavior Survey Data, and ana-
lyzed food consumption behavior according to agri-food consumer competency type. The SPSS 
26.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as an analysis tool.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K-mean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and cross-analysis (χ²)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lder consum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uster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od consumption patterns, and attitudes toward 
food safety between clus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gri-food consumer competency levels and food consumption behaviors of older consumers, 
and based on this, highlight the need to establish customized strategies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older consumers in the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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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에서 고령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1,024만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인구 5,122만명의 20%를 넘었다고 발표하였다. 유엔에서

는 65세 인구가 7%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함에 따라 이제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한국일

보, 2024.12.24.).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의미

가 아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령인

구가 소비자 시장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정지훈 외, 2017),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통계청 2024, 국가통계포털, 2024)과 고령 소비자의 소비 영향력 증가(김

숙경, 2024), 기능성 식품 및 온라인 유통 시장 확대(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4), 국내

외 고령 소비자 지원 정책(보건복지부, 2023; 유럽보험연금감독청, 2023) 등 산업적 

배경과 더 나아가 고령 소비자가 외식식품산업의 주요 타켓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 Lim(2020)은 고령층의 영양 상태와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식품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고령 인구는 건강 유지뿐

만 아니라 전통적인 식품에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요인에 기반한 결과로, 익숙한 맛과 형태의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 할 수 있다. 고령 소비자의 건강소비에 대한 소비가치가 식품 구매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장첩사·김성민, 2024). 고령 소비자는 기술적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농식품 선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클린라벨(clean label) 식품 패키지 디자인

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고령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우정·김응화, 2021). 또한 식품 소비자 정보 리터러시가 

식생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숙·김지은, 

2020). 고령 소비자의 식품 소비행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중 

한국 내 고령 소비자들은 건강관련 품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이다(Park et al., 2023; Kim & Park, 

2023). 음식 배달 서비스가 대세인 현시점에서 고령 인구의 식품 소비는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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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Rha et al., 2023; Suh, 2023). 고령 소비자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한 식품을 선호하며, 전통적인 식품에도 높은 선호도를 보고 있다(Shim et al., 

2023). 

따라서 외식산업은 고령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마케팅 전략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농식품 시장의 소비 패턴에 있어서 

고령 소비자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판단하고 이들의 소비자역량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고령 소비자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 중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를 

활용한 논문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식생활 역량(이성림 외, 2020), 1인 가구의 식생활에 

있어서의 조절효과(전상민, 2018), 가구 유형별 농식품 소비자역량 조사(김미라, 2023), 

성인 가구원에 대한 농식품 소비자역량에 따른 식품소비행태조사(김은경 외, 2021; 김지

수 외, 2022; 김경회·윤지영, 2023) 등으로 주로 성인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군집분석을 통한 시장세분화를 수행하여 각 군집

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식생활 행태 및 식품 안전성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 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고령 소비자 맞춤형 식품 산업 전략 수립과 맞춤형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개선 등에 실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농식품 소비자역량 지수 

농식품 소비자역량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농식품 구매역량, 식생활역량, 소비자 시민역량으로 구성되며, 

각각 구매 시 정보 활용 능력,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소비자로

서의 권익과 책임의식을 포함한다(이계임 외, 2014; 김은경 외, 2021). 농식품 소비자 

유형은 건강 지향형, 편리성 지향형, 가격 민감형, 품질 중시형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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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건강 지향형 소비자는 건강에 유익한 기능성 식품을 선호하며, 영양 정보를 중요

하게 고려한다. 편리성 지향형 소비자는 조리의 간편함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식품을 

선호한다. 가격 민감형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예산 내에서 소비

를 최적화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품질 중시형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가장 

중요시하며,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유형은 소비자의 가치관, 생활 양식,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지수 외, 2022; 김미라, 2023; Geuens, 

2023).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서는 농식품 소비자역량 지수(Agrifood Consumer Competency 

Index; ACCI)를 식품소비단계로 개념 일반화하여 하위영역을 식품구매역량지수, 식생활

역량지수, 시민역량지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김은경 외(2021)는 농식품 소비자역량

지수를 활용하여 한국 성인의 식품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식사에 만족하고,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등 식습관과 

식품 소비행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농식품 소비자역

량지수가 책임 있는 소비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농식품 소비와 

관련된 소비자역량이 경제적 행동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는 소비자의 농식품 선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농식품 선택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윤경화 외, 2020; 김지수 외, 2022). 맹아름 외(2021)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들의 건강 상태 및 영양 섭취 현황을 식품 안정성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식품 

불안정성이 있는 노인들은 만성 질환의 높은 발생률과 영양 섭취의 불균형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농식품 소비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길진모(2021)의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남녀 노인의 건강 및 영양 섭취 실태를 비교한 결과 고소득층 

노인들이 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제적 요인이 

노인의 소비자역량과 영양 상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고령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 

고령 소비자는 식품 소비에서 독특한 패턴을 보인다. 첫째,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고령 소비자는 전통적인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익숙한 맛과 형태의 식품을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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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여준다. 셋째, 고령 소비자는 소득수준과 물리적 이동성에 따라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한된 예산과 이동성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집 근처의 상점이나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행태는 고령 소비자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식품 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김미라, 2023;  

Shim et al., 2023). 고령 소비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들은 대개 혈압 관리, 당뇨 예방,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한다. Calligaris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음식의 구조가 고령 소비자의 음식 선택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는 고령층이 특정 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떻게 식품을 선택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경제적 요인은 

고령 소비자의 식품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고령 소비자들이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욱영·최영진, 

2020; Lee et al., 2022). Pinho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 고령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환경이 초가공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이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상민(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 인식과 실제 소비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높은 인식이 식품 구매 시 라벨 확인 빈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국내산 식품에 대한 선호도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식품 라벨 확인이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라벨을 자주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영양 성분 및 원산지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내린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행동은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선택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령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과 디지털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배순영·구혜경, 2022)에서

는 디지털 소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 소비자들은 디지털 

유통 채널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쇼핑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송

주완, 2020). 이는 식품 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령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변화는 고령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미경 외(2017)는 외식 빈도와 건강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식 빈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건강 인식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외식 시 영양 

불균형이 있는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허소정·배현주(2020)은 배달 및 

테이크아웃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소비 패턴이 소비자의 식품 

선택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배달 및 테이크아웃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

은 가공식품 및 고칼로리 식품 섭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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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령 소비자 간 식생활 방식의 차이가 뚜렷하고 이들에도 

세대 간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고령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와 합리적인 식품 

소비를 위해서는 고령 소비자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과 지원정책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식품음료신문, 2023.12.11.).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고령 소비자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많은 연구가 실시되고 있지만 고령 소비자의 농식

품 소비자역량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식품소비행

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을 구분하여 시장세분

화를 실시하여 군집별 특성을 확인하고 식생활행태 및 식품안전성‧식품표시사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은 어떠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그리고 집단간의 시장세분화 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별 식생활행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별 식품안전성 및 식품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에서 매년 

실시하는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 중 2023년 성인 가구원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

였다. 조사는 주구입자, 성인가구원, 청소년가구원으로 구분하여 3종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가구원(만19세~만79세) 통계 

데이터 중 고령 소비자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 만79세 미만을 대상으로 다시 추출하여 

1,004부의 설문 응답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5월19일~8

월 1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사전에 참여 요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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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가구 명부를 작성하고 훈련된 면접원이 선정된 가구에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하여 태블릿PC를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원 인터뷰(CAPI)와 자기기입조사(PAPI 및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2023 식품소비행태 조사 중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본인의 월평균소득, 

독거여부, 운동여부 등 총 6개 변수를 이용하였다.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는 식품소비단계로 개념화하고 하위영역을 식품구매역량지수, 

식생활역량지수, 시민역량지수로 구분하였다. 식품구매역량지수는 소비자가 농식품 및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음식점을 선택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역량으로 농식품 표시/정보이

용역량과 농식품 구매환경역량으로 구분하였으며, 식생활역량지수는 식품을 조리하여 

섭취하는 단계에서 갖춰야 할 역량으로 건강한 식생활역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으로 구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역량지수는 소비자가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에 관한 

역량으로 소비자 권익역량과 지속가능 소비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소비자역량을 분석함에 있어서 시민역량지수에 대한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식품구매역량지수인 농식품 표시/정보이용역량 10개 측정항목과 농식

품 구매환경역량 8개 측정항목, 그리고 식생활역량지수인 건강한 식생활역량 10개 측정항

목과 안전한 식생활역량 10개 측정항목으로 총 58개 측정항목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SPSS ver.26.0)을 이용하여 진행하

였다. 첫째, 2023 식품소비행태 조사 중 성별, 나이, 학력, 소득수준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는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기에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을 실시하여 요인을 나눈 후 신뢰도를 얻기 위해 Cronbach’s 

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도출된 요인을 활용하여 비계

층적 군집분석 중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을 실시하여 농식품 소비자역량

이 유사한 집단으로 군집을 분류하였고 생성된 군집 간 차이검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

석(one-way ANOVA)과 사후검정방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농식품 소비

자역량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식품소비행태 등과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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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χ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성인가구원 자료

(N=5,811) 중, 만 65세 이상의 응답자료(N=1,004)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고령 소비자

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분 내용 빈도
(명)

비율
(%) 구분 내용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 412 41.0

월평
균소
득

100만원미만 258 25.7
여 592 59.0 100-150만원 미만 196 19.5

연령
만65~만69세 628 62.5 150-200만원 미만 174 17.3
만70세 이상 376 37.5 200-250만원 미만 139 13.8

교육
수준

미취학 46 4.6 250-300만원 미만 93 9.3
중졸 이하 446 44.4 300-350만원 미만 78 7.8

고등학교 졸업 462 46.0 350-400만원 미만 29 2.9
대학교 졸업 49 4.9 400-450만원 미만 21 2.1
대학원 이상 1 0.1 450만원 이상 16 1.6

독거
여부

독거 312 31.1 운동
여부

규칙적인 운동 ○ 264 26.3
규칙적인 운동 X 740 73.7동거 691 68.9

[표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n=1004)

2. 농식품 소비자역량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중 농식품 표시/정보이용역량, 농식품 구매환경역량, 

건강한 식생활역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 측정항목 38개를 투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eigenvalue)가 ‘1’이

상인변수에 대하여 요인화하였으며, 측정항목 중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이 낮은 13개를 

삭제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누적설명력은 57.408%로 

또한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신뢰도분석에서는 Cronbach‘s α값이 0.836 이상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강병서·김계수, 2009), 비교적 높은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별 식품소비 행태 분석 - 성혜진·서정운 13

요인 측 정 항 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설명
력

(%)

Cronbach
‘s α

농식품 
표시/정보 

이용

(6) 농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 판매대 등에 표시된 
사항을 항상 꼼꼼하게 확인 

.737

9.346 37.384  .894

(10) 농식품 관련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 .724

(8) 적절한 영양섭취를 위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 .705

(4) 농식품 구입 시 안전한 농식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인증(GAP, HACCP 등)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한 
.702

(7) 농식품의 영양소성분 표시는 구입 결정시 중요 .678
(3) 농식품 구입 시 안전관련 인증표시(GAP, 

HACCP 등)는 농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 .659

(2)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 .634
(9) 농식품 구입시 수 많은 정보 중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구별해내는 것이 필요 .632

(5) 농식품 포장에 표시된 사항들은 모두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 

.572

건강한 식생활

(9) 채소, 과일과 통곡류 등 건강에 좋은 농식품들을 
알고 있음 .680

2.798 11.193 .837

(8) 적합한 영양섭취를 위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 .673

(7) 영양 균형을 위해 매끼니 다섯가지 기초식품군을 
먹으려고 노력 

.626

(10) 평소 채소, 과일과 통곡류 등을 많이 섭취 .625
(5)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므로 

반드시 식사량을 조절 .614

(2) 아침식사 챙겨먹고 규칙적인 식사하는 편 .594
(3)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식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 .493

안전한 식생활

(9) 식품 유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상한 것 같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함

.689

1.123 4.493 .836

(10) 상한 것이 의심되는 등 위해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아까워도 섭취하지 않음 .674

(1) 식품 구입 시 포장상태와 유통기한 확인이 필요 .673
(4) 식품 구입 시 포장상태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 .631
(5) 음식 조리 시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가 중요 .627

(6) 음식 조리 전에 조리기구를 세척하고 자주 소독 .484
(7) 조류독감 등 식품 위생안전 사고 발생 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 .438

농식품 
구매환경

(7) 필요시 온라인을 통해 농식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

.880
1.084 4.337 .893

(8) 온라인 구입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 구매 .875

*   도출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57.408%임
**  전체표본적합도(Kaiser's Measure of Sampling Adequacy)=0.944
***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11905.477, df=300, Sig.=0.000

[표 2] 농식품 소비자역량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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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요 인 농식품 표시/정보 이용 농식품 구매환경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생활
농식품 표시/정보 이용 1

농식품 구매환경 .469** 1
건강한 식생활 .565** .200** 1  

안전한 식생활 .499** .147** .719** 1
평균(표준편차) 3.524(.607) 2.876(1.142) 3.679(.540) 3.775(.539)

Note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0.01

3.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요인별 군집분석

본 연구는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3개의 군집을 생성하였으며, 추출된 군집별 

농식품 소비자역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군집과 요인 간에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과 사후검증(duncan multiple range-test)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의 차이가 유의한 정도에 따라서 H(High) > M(Middle) > L(Low)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 후 각 항목들의 상관도를 고려하여 군집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군집1은 전반적인 농식품 소비자역량이 낮은 편이지만 상대적으

로 농식품 구매 환경만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군집2는 전반적인 농식품 소비자역

량이 중간 정도이지만 상대적으로 농식품 구매 환경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집3

은 농식품 소비자역량의 모든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인

군집분류

F값 P값군집1
(n=276)
27.5%

군집2
(n=299)
29.8%

군집3
(n=429)
42.7%

농식품 표시
/정보 이용

3.171L
(.353)

3.284M
(.713)

3.917H
(.391)

234.820 .000***

농식품 구매환경 2.994M
(.520)

1.388L
(.486)

3.835H
(.486)

2159.584 .000***

건강한 식생활 3.164L
(.409)

3.728M
(.524)

3.975H
(.353)

307.786 .000***

안전한 식생활 3.251L
(.423)

3.884M
(.515)

4.036H
(.356)

297.579 .000***

주 : 숫자는 평균값(표준편차),  

*** p<.001, ** p<.01, Duncan 사후검정에 근거한 평균의 차이 (H>M>L)

[표 4] 농식품 소비자역량에 따른 군집분석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별 식품소비 행태 분석 - 성혜진·서정운 15

4.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 시장세분화 특성 비교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생성된 3개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과 일반적 특성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의 경우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 값을 코딩 변경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군집1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항목별 

비율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편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은 편(남:여=42:58)이고, 

연령도 만 69세 미만이 월등히 많은 편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 

월평균소득 수준은 100~200만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군집2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으며(남:여=35:65), 만 70세 전후의 비율이 비슷한 편(51:49)으로 다른 군집

에 비해 만70세 이상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월평균소득 수준은 1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3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은 편이며(남:여=45:55), 나이는 만 

69세미만이 2배 이상으로 많으며(67:33), 월평균 소득수준은 다른 군집에 비해 고소득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군집1

(n=276)
27.5%

군집2
(n=299)
29.8%

군집3
(n=429)
42.7%

계
(n=1004)
100.0%

성별
(χ2=6.054*)

남 115(11.5) 106(10.6) 191(19.0) 412(41.0)
여 161(16.0) 193(19.2) 238(23.7) 592(59.0)

나이
(χ2=26.426***)

만65~만69세 188(18.7) 151(15.0) 298(28.8) 628(62.5)
만70세 이상 88(8.8) 148(14.7) 140(13.9) 376(37.5)

교육수준
(χ2=84.561***)

미취학 10(1.0) 31(3.1) 5(0.5) 46(4.6)
중졸 이하 107(10.7) 173(17.2) 166(16.5) 446(44.4)

고등학교 졸업 148(14.7) 86(8.6) 228(22.7) 462(46.0)
대학교‧대학원 이상 11(1.1) 9(0.9) 30(3.0) 50(5.0)

독거여부
(χ2=.552)

1인가구 88(8.9) 95(9.5) 128(12.7) 312(31.1)
다인가구 187(18.6) 204(20.3) 301(30.0) 692(68.9)

월평균소득
(χ2=57.199***)

100만원미만 47(4.7) 113(11.3) 98(9.8) 258(25.7)
100-150만원 미만 56(5.6) 68(6.8) 72(7.2) 196(19.5)
150-200만원 미만 61(6.1) 36(3.6) 77(7.7) 174(17.3)
200-250만원 미만 42(4.2) 36(3.6) 61(6.1) 139(13.8)
250-300만원 미만 30(3.0) 23(2.3) 40(4.0) 93(9.3)
300-350만원 미만 24(2.4) 12(1.2) 42(4.2) 78(7.8)

350만원 이상 16(1.6) 11(1.1) 39(3.9) 66(6.6)
*p<0.05, **p<0.01, ***p<0.001

[표 5]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 시장세분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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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 식생활행태 차이분석 

3개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로 고령 소비자의 식생활행태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난 현재 식생활만족도 여부, 국산농산물 여부의 관심도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변수 값을 코딩변경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군집1은 식사시간이 평균보다 불규칙한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식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여부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중간정도로 나타나고 채식주의 정도는 중간정도이고 식물성고기의 

인지여부는 들었지만 잘 모르는 편으로, 향후 식물성고기의 섭취의향은 약간 있는 정도로 

나타났다. 군집2는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편으며, 현재 식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높게 나

타났고,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그닥 높지 않은 편이며, 

채식주의 정도는 간헐적채식 또는 비채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식물성고기의 인지여부

는 잘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식물성고기의 섭취의향은 아마 잘 모르거나 

먹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집3은 식사시간이 평균보다 불규칙한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식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났고,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채식주의 정도는 채식주의 또는 

준채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식물성고기의 인지여부는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식물성고기의 섭취의향은 아마 잘 모르거나 먹을 것이라는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6]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 식생활행태 차이분석

구분
군집1

(n=276)
27.5%

군집2
(n=299)
29.8%

군집3
(n=429)
42.7%

계
(n=1004)
100.0%

식사시간 규칙성 여부
(χ2=11.644**)

규칙적인 식사시간 244(24.3) 286(28.5) 383(38.1) 913(90.9)
불규칙적인 식사시간 32(3.2) 13(1.3) 46(4.6) 91(9.1)

현재 식생활만족도 여부
(χ2=25.876***)

보통(불만족 포함) 126(12.5) 79(7.9) 134(13.3) 339(33.8)
(매우) 만족 150(14.9) 220(21.9) 295(29.4) 665(66.2)

국산농산물 여부 관심도 
(χ2=27.134***)

(매우) 관심없는 편 13(1.3) 9(0.9) 2(0.2) 24(2.4)
보통 138(13.7) 116(11.6) 166(16.5) 420(41.8)

(매우) 관심있는 편 125(12.5) 174(17.3) 261(26.0) 560(55.8)

지역농산물 여부 관심도 
(χ2=13.091**)

보통(무관심 포함) 172(17.1) 165(16.4) 208(20.7) 545(54.3)
(매우) 관심있는 편 104(10.4) 134(13.3) 221(22.0) 459(45.7)

친환경식품 여부 관심도 
(χ2=95.449***)

(매우) 관심없는 편 24(2.4) 74(7.4) 21(2.1) 119(11.9)

보통 158(15.7) 153(15.2) 199(19.8) 5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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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령 소비자의 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 식품안전성 및 식품표시사항  

3개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로 고령 소비자의 식품안전성과 식품표시사항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경우에는 변수 값을 코딩 변경한 후 재분석

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 식품안정성 및 식품표시사항 차이분석

(매우) 관심있는 편 94(9.4) 72(7.2) 209(20.8) 375(37.4)

채식주의 정도
(χ2=71.422***) 

채식주의자 9(0.9) 0(0.0) 12(1.2) 21(2.1)
준채식주의자 20(2.0) 2(0.2) 53(5.3) 75(7.5)

간헐적채식주의자 27(2.7) 5(0.5) 42(4.2) 74(7.4)
비채식주의자 220(21.9) 292(29.1) 322(32.1) 834(83.1)

식물성고기 의미인지정도
(χ2=39.805***)

전혀 모름 49(4.9) 87(8.7) 48(4.8) 184(18.3)
들었지만 정확히 모름 203(20.2) 185(18.4) 326(32.5) 714(71.1)

잘 알고있음 24(2.4) 27(2.7) 55(5.5) 106(10.6)

향후 식물성고기 섭취의향
(χ2=43.379***)

절대 먹지 않을 것 5(0.5) 7(0.7) 12(1.2) 24(2.4)
아마 먹지 않을 것 20(2.0) 40(4.0) 20(2.0) 80(8.0)

잘 모르겠음 134(13.3) 184(18.3) 244(24.3) 562(56.0)
아마 먹을 것 116(11.6) 65(6.5) 152(15.1) 333(33.2)

반드시 먹을 것 1(0.1) 3(0.3) 1(0.1) 5(0.5)
*p<0.05, **p<0.01, ***p<0.001

구분
군집1

(n=276)
27.5%

군집2
(n=299)
29.8%

군집3
(n=429)
42.7%

계
(n=1004)
100.0%

식품 안전성 문제 관심도 
(χ2=23.783***)

(매우) 불만족 16(1.6) 21(2.1) 12(1.2) 49(4.9)
보통 149(14.8) 150(14.9) 178(17.7) 477(47.5)

(매우) 만족 111(11.1) 128(12.7) 239(23.8) 478(47.6)

우리나라 식품 안전성 체감정도
(χ2=51.423***)

60~69 21(2.1) 33(3.3) 27(2.7) 81(8.1)
70~79 50(5.0) 96(9.6) 76(7.6) 222(22.1)
80~89 92(9.2) 94(9.4) 130(12.9) 316(31.5)
90~99 87(8.7) 51(5.1) 163(16.2) 301(30.0)
100 26(2.6) 25(2.5) 33(3.3) 84(8.4)

식품 표시사항 만족도
(χ2=18.883**) 

(매우) 불만족 9(0.9) 1(0.1) 6(0.6) 16(1.6)
보통 119(11.9) 149(14.8) 160(15.9) 428(42.6)

(매우) 만족 148(14.7) 149(14.8) 263(26.2) 560(55.8)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도
(χ2=10.774*)

(매우) 신뢰하지 않는 편 10(1.0) 1(0.1) 12(1.2) 23(2.3)
보통 127(12.6) 147(14.6) 180(17.9) 454(45.2)

(매우) 신뢰하는 편 139(13.8) 151(15.0) 237(23.6) 527(52.5)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 인지정도
(χ2=73.907***)

전혀 모름 80(8.0) 136(13.5) 73(7.3) 289(28.8)
들었지만 정확히 모름 174(17.3) 132(13.1) 297(29.6) 603(60.1)

잘 알고있음 22(2.2) 31(3.1) 59(5.9) 112(11.2)

향후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품 구매의향 (전혀) 의향 없음 20(2.0) 17(1.7) 19(1.9) 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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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1은 평소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보통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반적 식품

안전성에 대한 체감 정도는 80~90정도로 나타났다. 군집2는 평소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보통 또는 불만족인 경향이 높으며,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 정도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는 60~79의 비율이 높아 다른 군집에 비해 체감 정도도 낮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식품 표시현황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는 보통 정도이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향후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품의 구입의향은 평균적으로 

나타났다. 군집3은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성 정도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는 90~1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품 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인지도가 높고 향후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품의 구매의향도 높은 편으로 나타

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 식품소비 행태의 차이를 규명

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

자역량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위해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 중 농식품 표시/정보 이용 역량, 

농식품 구매환경 역량, 건강한 식생활 역량, 안전한 식생활 역량의 네 가지 요인을 활용하

여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3개의 군집으로 도출하였다. 군집1은 전반적인 소비자역

량이 낮으나 구매환경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집, 군집2는 중간 수준의 소비자역량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구매환경 역량이 낮은 군집, 군집3은 모든 소비자역량이 높은 군집으

로 분류되었다. 둘째, 3개 군집의 일반적 특성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군집1은 전체 조사대

상자의 항목별 비율이 매우 유사한 편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고, 만 69세 미만이 

월등히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 소득수준은 100~200만원이 가장 많이 분포

하였다. 군집2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으며(남:여=35:65), 만 70세 전후의 비율이 

비슷한 편(51:49)로 다른 군집에 비해 만70세 이상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중졸 이하가 

(χ2=16.032**)
보통 120(12.0) 163(16.2) 180(17.9) 463(46.1)

(매우) 의향 있음 136(13.5) 119(11.9) 230(22.9) 485(48.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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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고, 월평균 소득수준은 1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3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은 편이며(남:여=45:55), 

만 69세 미만이 2배 이상으로 많으며(67:33), 소득수준은 다른 군집에 비해 고소득 소비

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집별 식생활행태를 살펴보면 군집1은 

식사시간이 평균보다 불규칙한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식생활만족도는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여부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중간정도이고, 채식주의 정도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채식중의 정도와 비슷한 수준

이며 식물성고기의 인지여부는 들었지만 잘 모르는 편으로, 향후 식물성고기의 섭취의향

은 약간 있는 정도로 나타났다. 군집2는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편으로 현재 식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그닥 높지 않은 

편이며, 채식주의 정도는 간헐적채식 또는 비채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식물성고기의 

인지여부는 잘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식물성고기의 섭취의향은 아마 

잘 모르거나 먹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집3은 식사시간이 평균보다 

불규칙한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식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났고,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보통 이상으로 높으며, 채식주의 정도는 채식주

의 또는 준채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식물성고기의 인지여부는 잘 알고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식물성고기의 섭취의향은 아마 잘 모르거나 먹을 것이라는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군집별 식품안전성 및 식품표시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군집1은 평소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보통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반적 

식품안전성 정도 체감 정도는 80~90정도로 나타났다. 군집2는 평소 식품의 안전성 문제

에 대해 보통 또는 불만족인 경향이 높으며,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성 정도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는 60~79의 비율이 높아 다른 군집에 비해 체감 정도도 낮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식품 표시현황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는 보통 정도이며,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향후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품의 구입의향은 평균적으로 

나타났다. 군집3은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성 정도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는 90~1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품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일반식품 기능성표

시제도 인지도가 높고 향후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품의 구매의향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학문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농식품 소비자역량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여 진행한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농식품 소비자역량을 단일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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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거나 제한된 인구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이계임 외, 2014; 김은경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소비자역량을 네 가지 요인(농식품 표시/정보 이용,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생활, 구매환경)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고령소비자들을 시장세분

화하여 고령 소비자의 다차원적 소비 행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농식품 소비자

역량 연구를 고령인구 집단으로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im et 

al.(2020) 연구에서는 고령 소비자들이 건강, 경제적 여건, 문화적 요인에 따라 식품 소비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지만, 이를 유형화하지 못한 한계점을 본 연구는 K-평균 군집

분석을 통해 고령 소비자들을 농식품 소비자역량 수준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단순 비교를 넘어 소비자 행태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고령 소비자 집단을 특정하여 농식품 소비자역량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통한 각 

집단별 식생활행태 및 식품안전성 및 식품표시사항에 관해 차이가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농식품 소비자역량이 고령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적으

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고령 소비자들을 외식산업에서의 중요한 타겟으

로 보고 이를 세분화하여 각 세분시장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고령 소비자군별로 필요

로 하는 역량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량이 

낮은 군집을 대상으로 식품표시정보 이해를 돕는 교육이나 워크숍을 기획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채널 강화의 필요성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식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간단하

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 및 제공으로 구매환경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셋째, 고령 맞춤형 상품 개발 군집분석 결과, 고령 소비자는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

이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제품이나 건강기능성식품 같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된 전략으로 지역별 특성과 고령 소비자

의 선호도를 반영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군집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홍보 및 판매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기반으로 맞춤형 제품 개발, 마케팅 및 유통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및 전통식품 소비 선호도가 높은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업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

였으므로, 연구 표본이 특정 시점의 자료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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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 소비자의 식품 소비 패턴은 건강 상태, 

사회적 환경, 디지털 활용 수준 등 다양한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과 소비행태 간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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